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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철소 내 재난안전통신 체계 확보한다
- 국가기간산업인 제철소의 재난 대비 통신망 개선 및 신속복구를 위한 협약 체결
- 재난 상황 대비 제철소 내 통신장비 재배치 및 통신 인프라 보강 등 진행 예정
- “국가기간산업인 제철소의 재난 상황 대응에 통신망이 도움 되도록 노력할 것”
	엠바고 : 온라인 기준 4/21(금) 오전 10시부터 사용 가능합니다.



[2023. 4. 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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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(이하, 통신3사)와 포스코는 ‘제철소 재난 대비 휴대전화 통신망 개선 및 신속복구’를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통신3사와 포스코의 업무협약은 국가기간산업인 제철소 내 재난 상황 발생 시 유기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이동통신 장비의 신속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진행됐다.
  
포스코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제철소 전역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. 당시 제철소 내 이동통신 장비까지 물에 잠기면서 통신이 두절됐었다.

통신3사와 포스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철소에 설치된 이동통신 장비 중 홍수 및 정전에 취약한 장치를 재배치해 침수 가능성을 낮추고, 비상 발전기 확충 등 통신 인프라 보강 및 환경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.

또한, 휴대전화 통신설비의 파손/붕괴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핵심 우선 복구 개소를 선정해 백업체계를 구축하고, 포스코와 각 통신사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. 

이 밖에도 이번 MOU에서 통신3사와 포스코는 ▲복구에 필요한 장비/인력 지원 ▲핫라인운영 ▲공동대응 훈련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업무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 

윤형식 SKT 인프라고객 CT(센터)담당은 “재난 상황 시 신속한 통신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수 요소”라며, “포스코 제철소 내에 재난안전통신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재난 상황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	※ 사진설명
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와 포스코는 ‘제철소 재난 대비 휴대전화 통신망 개선 및 신속복구’ 를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.
 사진 왼쪽부터, 포스코 심민석 디지털혁신실장, SKT 윤형식 인프라고객 CT(센터)담당, KT 박정준 기업고객본부장,  LG유플러스 임성준 NW인프라운영그룹장



▶ 관련문의 : SK텔레콤 PR실 혁신PR팀 정 욱 매니저 (02-6100-38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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